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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버스 무사고승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, 사고 발생 시 이를 공제하기로 

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 

[대상판결 :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도17135 판결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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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, 사고 발생 시 이를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

준법 제20조 및 제4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. 

 

A 고속관광 주식회사 대표 이사인 B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C 씨의 

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.  A 회사는 근로계약서에서 무사고승무

수당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.  다만 이 무사고승무수당은 버스기사가 교통사고

를 일으킨 경우 3개월 동안 총 6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.  그런데 C 씨가 운전기사로 

일하던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자, A 회사는 C 씨에게 총 120만원의 무사고승무수당을 지급하

지 않았습니다.  이에 검사는 B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. 

 

법원은 A 회사와 C 씨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

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C 씨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

지는 것은 아니므로,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

 

이어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

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,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

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, 근로기준법 제43조

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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